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 멈춰라!

가자를 굶겨 죽이지 말라!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만, 이스라엘은 7월 7일 하루에만 100명 이상을 살

해하는 등 날로 더 잔혹하게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

다. 

이스라엘은 가자의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폭격과 

공습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래 팔

레스타인인 5만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가자북부 최대 병원의 병원장 

마르완 알술탄 박사와 그 가족을 표적 살해했습니

다. 그는 가자에 마지막으로 남은 심장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 체계적 

기근을 발생시키고, 구호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수백 개의 구호 센터

를 운영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단

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운영하는 배급소는 

단 네 곳에 불과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주민 대부

분인 2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죽음의 터가 된 구호 배급소

배급소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벌써 600명

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지 식량을 구하려다가 이스라

엘군에 의해 살해되었고 4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

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이브더칠드

런 등 국제 기구 200곳이 가자인도주의재단 배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한 학

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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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여러 이주민,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합니다.

웹사이트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구하는 일이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절

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는 음식을 얻으러 

8시간을 걸어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밀가루 

대신 모래를 먹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가자 수도 시설의 40%만 가동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목이 말라 죽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학살 공범입니다. 트럼프는 가

자지구 접수 운운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

구에서 “영구히” 몰아내는 인종청소 구상을 내놓은 

바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외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총

리 네타냐후는 뻔뻔하게도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

보로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학살 공범들에 맞서서 자국 정

부의 학살 지원에 항의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의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던 군

사 물품 선적, 수송을 거부했고, 미국 구글 노동자들

도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항의하면서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스라엘과 협력

해 왔습니다. 최근 유엔 보고서가 발표한 이스라엘 가

자 학살의 수혜 기업 명단에는 HD현대와 두산이 포함

됐습니다. 이 기업들의 중장비는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등에 사용되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종 학살과 점령의 비극은 하루 빨리 끝나야 합니

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함께합시다! 

2025년 7월 12일 발행

”가자지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고향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여러분뿐입니다. 우리가 매

주 이곳에 모여 벌이는 연대 시위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

어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심

“지금 가자지구 민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서방 정부도 아닙니다. 가자지구 민중에 연대하는 전 세계

적 투쟁과 운동만이 이 참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 공동대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집회·행진이 열립니다

○  아랍어, 영어, 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행진 

함께해요


